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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경혜의

<10>비(非)극장에서영화를상영한사람들

가설극장에서상영된 대한뉴스

순회상영의필수품이었던35㎜영사기. <위경혜제공>

국책영화선전 계몽위한수단으로도활용

16㎜영화 영사기사자격증취득의무없어

청년단체 퇴역군경등이생업으로종사

면사무소등자리…광목으로스크린대용

소리꾼초청오락제공수익높이고관객몰이

변사 소실된필름보충위해해설가로동원

위경혜

영상예술학 박사이자 전남

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이다. 극장을 중심으로

문화수용의지역성에관심

을두고있다.

현재우리가영화를즐기는방식은다양하다. 극장에직접가서

영화를관람하는한편으로인터넷을통해다양한플랫폼으로장소

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다. 극장을 벗어난 비

(非)극장에서의 영화 관람은 실상 영화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

다.세계역사상최초의영화가프랑스파리의그랑(Grand)카페

에서상영되었기때문이다.

한국도마찬가지였다. 1903년동대문한성전기회사기계창고에

서 활동사진을 상영하면서 영화의 존재가 대중에게 알려졌다.

즉, 영화상영역사는정식의이름을갖춘극장이아니라극장밖

공간에서시작되었다. 다시말하여,영화는특정한지역과도시를

떠나서장소를옮겨가며관객을만났다. 일제강점기흥행작 아리

랑 (나운규, 1926)이경성을벗어나서전국에서상영된것은흥행

사임수호의지방순회대덕분이었다.당대극장밖관객을찾아서

영화를상영하는일은오락제공을위한상업영화뿐만아니라선

전(propaganda)과계몽을위한국책영화에서도나타났다.

순회영화상영은순업(巡業),로뗀바리(露天張り)그리고이동

영사로불렸으며가설극장이라는이름으로통칭하였다.순업은순

회영업의준말이며로뗀바리는노천에서포장을치는행위를말하

는데,일제강점기부터흥행현장에서사용한용어였다. 이에비하

여이동영사는국민계도를목적으로수행한영화상영을가리켰

다. 이들가설극장으로통칭하는순회영화상영의전성기는한국

전쟁이후였다. 1950년대중후반도시를중심으로대규모상설극

장이등장하기이전까지순업은도시와비도시를막론하고이뤄졌

다.

순업에나선사람들은흥행업에종사한사람도있었지만, 계몽

운동을앞세운청년단체와생계를위해모여든퇴역군경등이었

다. 1960년대초중반전국의군읍(郡邑) 단위마을까지상설극장

이들어선이후에도순업은여전히인기를누렸다. 대중교통의미

발달과자연에순응할수밖에없는비도시지역노동의특성상극

장에갈수없었던다수의관객이있었기때문이다.따라서 찾아오

는 순회영화는반가운존재였다.

1960년대중후반군읍단위지역에최소2개의상설극장이문을

열고영업을시작했다.하지만 16mm영화상영은여전히이뤄졌

다.정부의대국민공보전달과국민계몽을위해서전국을순회할

수있는가벼운무게의영사기가필요했기때문이다. 16mm영화

상영은영사기사자격증취득의무에서도벗어나있었기때문에누

구든 16mm순업을시작할수있었다.순업은비도시영화소비방

식의중요한축을형성했으며,흑백TV가전국적으로

보급되기시작한1970년대에도일부지역에남아있었

다. 1961년공보부소속국립영화제작소설립과함께

본격적으로 제작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는 대중매

체보급이저조한당시주요한선전매체였기때문이

다.

한국전쟁이후미국공보원(United States Infor

mation Service, Korea)의 지원을 받으며 급증한

문화원역시순회영화상영의주된수행자였다.문화

원의영화상영주요목록은미국공보원이제공한 리

버티뉴스(LibertyNews) 였다.해당영화는UN활

동과보편적인자유세계의모델로서미국을전시하는

내용을담았다.이윤을좇는흥행이던국민계몽과미

국문화전파를위한것이든순회영화상영의목록은

같았다. 상설극장과 마찬가지로 극영화 상영에 앞서

리버티 뉴스 또는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의무적

으로상영했기때문이다.

흥행을좇아영화를상영한순업종사자들은당연히

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을찾았다.게다가교통편의

시설이좋은소위 돈이잘도는 곳이었다. 면사무소

(面事務所)가 자리하고 장(場)마당이열려서사람

들의이동이잦은곳은흥행에더욱유리했다.흥행성

적에 따라서 순회하는 마을을 차등적으로 정하여 한

달에한번또는몇달에한번그리고일년에한번씩

들렀다.특정한마을에도착하면흥행상황을봐가며

닷새에서일주일또는열흘동안머물며영화를상영했다.

순회영업은먼저가설극장을만드는일에서시작했다.말목으로

불리는성인신장의 3배에달하는 6m정도의나무를깎아서땅을

파고세웠다.말목을세우기위해현지청년들을동원하는때도있

었다.사각형의가설극장틀이만들어지면말목을빙둘러마대(麻

袋)로감쌌다.마대는주로미군부대에서구할수있었다. 스크린

은광목(廣木)을이용하여만들었으며,가로 6~8m에세로 3~3.5

m로설정하여시네마스코프(cinemascope)규격에맞췄다.매표

소도만들어극장의안과밖을구분했으며기도로불리는사람은

관객출입을책임졌다.일반상설극장과다를것이없었다.하지만

영업 시작에앞서손수레를이용하여마찌마와리(まちまわり)로

불린선전을마치고나서야상영준비를마칠수있었다.

순업은뭐라해도 고무신짝이와야 흥행에성공했다. 고무신

은당시미혼의여성을지칭하는속어였다.다시말하여,처녀들을

보려고총각들이몰려야수입을올릴수있다는말이었다. 사람들

이단순히영화만을보기위해가설극장으로몰렸다는말이아니었

다.사람구경그중에서도연예상대를만날수있는곳이극장이었

다.하지만기상변화로인하여비라도내리면그날은 꽝치는날

이었다. 가설극장은 임도보고뽕도딸수 있는곳이었지만비를

맞으면서영화를보려는사람은없었다.

특정마을에서상영을마치고다른마을로이동하려면무게만 1

톤(ton)에달하는영사도구를옮길차량이필요했다. 7~8명의사

람을포함하여말목과포장,영사기와발전기그리고확성기등상

영에필요한모든비품을옮기는일은쉽지않았다.다음장소로이

동하기이전에새로운마을을물색하고해당기관에공연신고와

집회신고를마쳐야했다.이러한일은사업부장의몫이었다.

순업은영화이외에비도시지역민이선호하는오락을제공하여

영업이익을다각적으로꾀하였다.전남진도군에서판소리를선호

하는지역민을위하여소리꾼을불렀으며,경기도일대에서순회한

흥행사는장소팔과고춘자와같은만담가와배뱅이굿소리를맛깔

나게전하는이은관을초청해서인기를누렸다.하지만순업은이

윤이높은사업이아니었다.혹독한날씨로인하여겨울동안순회

는엄두를낼수없었고, 여타계절에도일기(日氣)의변화에따라

서흥행이좌우되었다. 한해평균상영일수180일을채우지못한

일도허다했다.

한편순업흥행사에대한사회적편견은흥행사의마음을불편하

게만들었다. 비도시지역민이순업일행을 굿쟁이 또는 남사당

패로 불렀기때문이다. 이는순업일행을근대이전

신분이낮은유랑예인과같은맥락에서바라본결과였

다.모두남성으로구성된순업일행은남사당패의그

것과닮았고,비도시지역영화상영은신기한볼거리

이었기에 굿에비유되었다.

게다가일부지역에서기술적인이유로순업에동행

한변사의존재는그들을굿쟁이로부르게만들었다.

사실 당시 변사는 필름의 소리를 증폭시킬 기자재의

부족을대신하고소실된필름의영화줄거리를보충하

기위하여동원되었다.경비절감을위하여대부분영

사기사가변사연행을병행했는데이들은연행전문가

라기보다해설자에가까웠다.

※이기사는지역발전신문기금지원을받았습니다.

가설극장 전국시골마을순회…변사 만담꾼도대동

순회영화상영의전성기는한국전쟁이

후로, 1950년대중후반대규모상설극

장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인기를 모았

다.전국순회상영회에서단골레퍼토리

로상영됐던영화 미워도다시한번 .


